
[ 전시장소 ]  * 무료 관람

장충단공원 전통휴게소 다담에뜰

[ 전시기간 ] 

2021.10.15.(금)~2021.12.31.(금)

※ 월요일 휴관

[ 관람시간 ] 10:00~17:00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남 산 의 자 연 생 태

“아는 만큼 보여요 ! ”

남산의 사계절
생태 정보 소식지 전시회

귀소본능이 강한 여름 철새 제비는 지난여름을 보낸

옛집을 기막히게 다시 찾아가는 영리한 새입니다.

처마가 있는 집을 선호하는 제비가 도심에서 점점

사라져 갑니다. 모처럼 남산을 찾은 제비

가족, 터를 잡고 해마다 찾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공원 탐험 생물의 세계]

제22화 남산을 찾은 제비, ‘바쁘다 바빠,

제비의 육아일기’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2019년 6월 1호 꿩을 시작으로 어느덧 세 번의 여름이

지나가고 2021년 9월 현재 남산 생태 소식지 45호를

발행했습니다 . 사계절 남산 곳곳을 관찰하면서

멸종위기 야생 생물인 쌍꼬리부전나비를 발견하고,

도시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 제비 가족을 만나고,

까다로운 식성의 사향제비나비 애벌레의 존재도 확인하고….

관심을 가지면 보입니다. 관심은 경이로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자연의 일상을 지켜주세요!”

북측순환로 화단 옆과 한남유아숲

체험원 인근 보물함에 소식지 비치

기후변화, 환경의 날 제정, 탄소중립 선언…. 지구가

직면한 현실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짐들입니다.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는 자연의 일상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의무가 아닐까요?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자연이 주는 위로는 삶을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With 남산! 잠시 쉼표를 찍으며 남산의 자연 생태

보물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향제비나비 수컷의 몸에서 ‘사향’ 냄새가 난다고

하여 이름이 사향제비나비입니다. 예쁜 이름만큼

까다로운 사향제비나비 애벌레는 쥐방울덩굴(식물)만

먹는 편식쟁이 곤충입니다. 쥐방울덩굴이 남산에서

영토를 넓히기 시작하자 사향제비나비도 날아듭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공원 탐험 생물의 세계]

제26화 사향제비나비, 드디어 남산을 찾다’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공원 탐험 생물의

세계] 제28화 벌들의 전쟁, 꿀벌 vs 등검은

말벌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진다면 식물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먹이부족으로 동물도 살기 힘들어 집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도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꿀벌은

아인슈타인도 인정한 지구의 파수꾼이자 용감한

지구 수비대입니다.

글 / 사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오시는 길>

버스: 순환버스 02,04(동대입구역,장충동)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대중교통 하차 후 도보 3분 거리)

※ 전용 주차장이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또는

서울의 공원 유튜브 채널에서 공원 탐험

‘생물의 세계＇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257-10(장충단공원 내)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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